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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공지능의 근래 발전과 함께 식물병 현장 자료 수집과 예측에 관한 기술 개발 분야가 다

변화하고 있다. 식물병 발생 예측모형을 개발하여 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해 배수 등 재배지 

조건과 기상환경, 기주식물의 감수성 정도 그리고 병원균의 비산 전염원 밀도 등에 대한 현

장 자료 수집은 필수적이다. 하지만, 비산포자 밀도 등에 대한 기존 예찰 방법은 채집기의 

정기적인 관리와 현미경 검경을 수반하기 때문에 전문인력이 꼭 필요하고 상당한 시간이 

소요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.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AI 머신러닝 기법을 

활용한 벼 이삭누룩병 예측모형과 현장 전염원 자료의 자동 수집 기술인 스마트 포자채집기 

개발 연구 사례에 대해 소개하고, 예측과 예찰의 미래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. 

첫 번째 현장 적용 연구 사례는 radomforest를 활용한 벼 이삭누룩병 예측모형 개발 연구로, 

방제 효율성 시험 결과, 관행처리와 모형 방제경보 기반 약제처리의 차이가 p<0.001 수준에서 

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, 모형의 방제효과가 관행과 유사한 수준이었으며, 약제처리 횟수는 

25% 감소하였다. 또한, 두 번째 현장 적용 연구 사례인 스마트 포자채집기 개발 연구를 통해 

도출된 장비는 포자 자동 채집, 초점 자동 탐색 그리고 광학 100배의 이미지 자동 촬영기능이 

탑재되었으며, 촬영 성능은 상용제품인 미국 pollensense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. 

  


